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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제주에만 있는 멸종위기 식물 죽절초·비자란·석곡 자생지 복
원

news1.kr/articles/5091015

홈 > 전국 > 제주

 제주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영만)는 오는 29일 죽절초 600본, 석곡
100본, 비자란 100본을 서귀포시 서홍동시험림에 식재한다고 28일 밝혔
다. 사진 왼쪽부터 비자란, 죽절초, 석곡.(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뉴

스1

 
제주 세계유산본부가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죽절초와 석곡, 비자란의 자생지를 복원한다.

제주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영만)는 오는 29일 죽절초 600본, 석곡 100본, 비자란 100본
을 서귀포시 서홍동시험림에 식재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수목원 개장 30주년 특별기획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800본의 복원식물은 2015년 서귀포지역 자생지에서 채집된 종자증식과 조직배양을 통해
한라수목원에서 증식한 것이다.

세계유산본부는 상록활엽수림 하층의 지형을 고려해 자연번식이 용이하고 활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군락으로 식재하거나 노거수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추진한다.

비자란은 멸종위기 1급 식물이며, 죽절초와 석곡은 2급이다.

죽절초는 국내에서 제주에만 자라는데 서귀포지역의 계곡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석곡과
비자란은 계곡부 암반 혹은 노거수에 착생해 자라는 식물들이다.

특히 국내에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비자란은 계곡에 있는 노거수에 착생해 자라며 지금
까지 밝혀진 개체수가 매우 적다.

이들 식물은 하천의 토양유실이나 자생지 환경변화에 의해 멸종위협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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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체계적인 증식과 복
원으로 제주지역 식물종다양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성공적인 종복원이
되도록 복원 후에는 모니터링과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수목원은 2000년 5월에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식물
의 증식과 보전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만년콩 등 29종 4065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자와 식물조직배양법으
로 증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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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 포토

나란히 손 잡은 한미일 국방장관

황희찬·손흥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위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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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앞두고, 고사리손 헌화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남성 오늘 구속 기로…영장심사

오물 풍선 600여개 날려보낸 북한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논의

총파업 논의하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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